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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삶의 원동력이 되며, 존재의 귀 
중한 가치가 됩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있고, 어려움을 이 
겨낼 수 있습니다. 반면 꿈이 없는 사람 
은 물에 떠내려가듯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꿈은 고난이 올 때 인내해야 될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 
다.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를 향해 절하는 꿈은, 요셉이 장차 다 
스리는 자, 곧 총리가 될 것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 
형으로서의 일생입니다. 요셉과 형제들 
의 관계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 
계와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 
을 받아 은 20에 팔려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 
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참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은 30에 
팔리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셔 
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온 피조 
물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어 이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은 예수님께서 죽 
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 
는 꿈이며, 동시에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왕이 있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것은 요셉이었듯, 이 세상 
의 임금은 사탄일지라도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 
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두 총 
리이며,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위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점점 옛 
습관과 욕심,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됩 
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분이 점점 확대되어 나를 다스리시고, 
자유와 평안,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됩 
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꿈이 곧 
우리의 꿈임을 알고,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굳게 지켜야 합 
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후 
기쁨이 솟아 형제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생명이 임하면, 세 
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랑 
이후,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수가 생깁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나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며 나 
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는 내 안의 자아가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 
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른 채 살 
아갑니다. 그러나 계명의 말씀이 임하면,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기에 죽 
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말씀처 
럼, 선악과를 먹은 인간 안에는 사탄이 
체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는 
‘감옥 생활’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각종 관계와 환경은 우리를 
죄어오지만, 믿는 자에게는 모두 감사해 
야 할 환경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3일 후에 떡을 맡 
은 관원은 죽고 술을 맡은 관원은 석방되 
어 살 것이라는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한 귀중한 은혜를 발견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 감옥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 
니다. 육신적으로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 
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왕이 꿈을 꿀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두셨습니다.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 
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감방 생활, 즉 고난과 어려움 
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점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내 육신과 가정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질병, 어려 
움이 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 
야 합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주님이 어떤 일을 완성시 
키려고 하는 축복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 
니다. 육은 철저히 죽이고, 점점 확장되 
는 은혜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Passage: Genesis 37:5-11 (ESV)

Date: July 13, 2025

Pastor: Dongsuk Chung

27, 2025  July  Issue 65 nasungchurch.net

Sermon of the Week: 
The Gospel in Joseph: From Prisoner to Ruler

foreshadowing.
Joseph’s dream symbolizes Jesu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to sit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we, too, are seated with Him. 
Joseph’s dream of becoming ruler is not only 
his dream—it is ours. Just as Joseph held true 
authority over the land even though Pharaoh 
was the king of Egypt, the ones who truly 
govern i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although Satan may be called the ruler of this 
world. 

Anyone who possesses the life of God is 
a governor and ruler. When we receive this 
position by faith, we gradually learn to reign 
over our old habits, desires, and flesh. As we 
submit to the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us, He expands His reign within us and brings 
freedom, peace, joy, and hope. Therefore, 
Joseph’s dream is our dream. We must firmly 
hold onto our position as those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After receiving his God-given dream, 
Joseph was filled with joy and couldn’t help 
but share it with his brothers. In the same way, 
when we are born again by the life of Jesus, 
we are filled with a joy and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and this naturally leads us 
to boast in the Lord. Yet, after such boasting, 
just as Joseph was sold by his brothers, 
enemies arise in our own lives.

Before we are born again, we idolize 
ourselves and live for our own desires. But 
after being born again, our greatest enemy 
becomes our own self. This is why the life of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by the 
Spirit must begin.

Joseph was sold to Egypt and unjustly 
imprisoned after sharing his dream. Likewise, 
before God’s Word comes to us, we live 
unaware of our sin. But once the 
commandment comes—like Paul confesses in 
Romans 7—sin springs to life and we come to 
realize that we are spiritually dead. Since the 

world and the flesh are against God, we 
must experience death in order to be led to 
a place where grace can abound.

Just as Scripture says that those 
without discipline are illegitimate children, 
we, who have eaten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carry Satan’s 
nature within us and so we need to 
experience suffering through a “prison life” 
that breaks us. Our relationships—between 
husband and wife, parents and children, 
and in various life circumstances—press in 
on us. But for those who believe, even these 
are occasions to give thanks.

In prison, Joseph interprets the dreams 
of Pharaoh’s officials; after three days, the 
cupbearer is restored and the baker is 
executed just as Joseph said. This points to 
the precious grace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fter three days. If Joseph had 
not experienced prison,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this deep truth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Though he likely 
longed to leave prison, God kept him there 
until Pharaoh had a dream. And then, at the 
appointed time, God brought Joseph out to 
interpret the dream and raised him up as 
governor of Egypt.

We, too, are led through suffering—the 
“prison life”—into the depths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Through this, we gain true 
freedom. And gradually, we become those 
who rule over our flesh, our households, 
and our circumstances. Therefore, whatever 
suffering, illness, or hardship may come, we 
must not be discouraged or afraid. Within it, 
God’s hand is surely at work and there will 
be a blessed time when the Lord completes 
His purpose.

We are people who carry Joseph’s 
dream. May we put the flesh to death and, 
in the ever-expanding grace of God, become 
those who truly reign.

Dreams are the driving force of our lives 
and become the precious value of our 
existence. A person with a clear dream lives 
with inner strength and can endure hardships. 
On the other hand, someone without a dream 
ends up drifting through life, like a leaf swept 
away by the current. A dream can become the 
goal that gives us perseverance when we face 
suffering.

Today’s passage records the dream God 
gave to Joseph. In the dream, Joseph’s sheaf 
rises and his brothers’ sheaves bow down to it: 
a prophetic picture of Joseph becoming a ruler, 
ultimately pointing to his future role as 
governor of Egypt.

Joseph’s life is a foreshadowing of Jesus 
Christ.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ph and 
his brothers parallels the relationship 
between Jesus and the people of Israel. Joseph 
was hated by his brothers, sold for 20 pieces of 
silver, and thrown into prison; and yet later he 
was exalted as ruler over Egypt. Likewise, 
Jesus was despised by His Jewish brothers, 
sold for 30 pieces of silver, crucified, and 
buried. But He rose from the dead, ascended 
into heaven, and now reigns a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

Jesus Christ became incarnate, was sold 
for 30 pieces of silver,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for our sake. Though He had no 
reason to die, He became man and died with 
us and for us. Christianity is, at its core, the 
belief that God became man, died, and 
resurrected with all creation. Joseph’s life was 
given in advance to reveal this truth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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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 올해 11월에 있을 요한계시록 집회를 위해

주 간 소 식

 삼나소식 온라인

나성교회 삼나소식삼성교회 삼나소식

2.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셉과 같이 ‘감방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감방 생활’은 
무엇이며 주님이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5-1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 
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연희 집사 -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부분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 담임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송성수 (제인) 자매 - 암 발병으로 통합 진료 중에 
있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 천식이 재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풀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세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담임 목사님의 한국의 모든 일정과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에는 8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예배에 새로 참석하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떤 분들은 과로로 아프시기도 했지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무도 불만 없이 
묵묵히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 
감동을 받았다는 한 자매님 간증을 나누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바자회 품목 숫자는 지난번 보다 많이 줄었지만 
선주문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금을 늘릴 수 있었습 
니다. 후원금을 포함해서 선교기금으로 $8,400불을 마련하 
였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9일 행정 위원회 선교부에서 주최하고 각 남녀 
선교회 후원으로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한 5-6년 만에 가진 
행사라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정한 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되었다가 2달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선교부 회원이 많이 줄어서 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지만 각 남녀 선교회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선교회에서는 후원금으로, 여선교회에서는 봉 
사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가져오신 반찬 재료를 후원해 주신 분, 
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 준비물을 손수 
구입하신 분, 도매상과 연결해서 물품을 구매해 주신 분, 반찬 
과 음식을 준비하고 포장까지 마무리해 주신 분, 당일에 바자 
회에서 판매를 도와주신 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봉사해 주셔 
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나성교회 선교부


